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26.4.1.(수) 10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개시에 발맞추어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탁

결제원과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WGBI 편입 개시 전후 외국인 자금 동향과 모니터링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황 국고실장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이 대한민국 국채시장의 

안정과 도약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에 꼼꼼한 자금 

유입 동향 점검과 원활한 유입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 유입 모니터링을 

넘어, 기관별로 외국인 투자자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

하는 등 추가적 자금 유입 촉진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정부는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자금 유입 촉진 방안을 적극적

으로 마련하고 해외 투자자 대상 IR 등도 적극 실시함으로써 WGBI 편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실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5140)

국채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중민 (pymwm@korea.kr)

     

보도시점 2026. 4. 1.(수) 11:00 배포 2026. 4. 1.(수) 10:00

보도자료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 4.1일 WGBI 편입 개시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 국고실장, 빈틈없는 동향 파악과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촉진 방안 모색 당부


